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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향미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하고 있고, 현재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. 

향미인 ‘십리향’은 일반미와 같이 밥쌀용이며 현재 전북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. 이에 ‘십리향’의 안전

한 재배를 위하여 온탕소독 처리시간 및 발아율 향상 방법을 구명하여 영농현장에 보급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품종은 2019년도에 생산된 십리향 종자로 62°C 온탕에서 처리시간을 5분, 6분, 7분, 8분, 9분, 10분 및 무처리를 두어 배양

기(HB-302S-4, KTENG Co.)를 이용하여 발아율을 조사하였다. 온탕소독 처리 이후에 냉수침지(18°C, 24hr)의 여부에 따른 

종자소독(32°C, 48hr) 후 발아율을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2019년에 생산된 십리향 종자의 발아율은 90.6%였으며, 85.0% 이상 발아하기 위해서는 72hr이 필요하였다. 온탕소독 처리

시간에 따른 발아율은 6분에서 90.0%였으며,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아율은 7분 86.0%, 8분 67.3%, 9분 66.7%, 10분 

60.0%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, 무처리 대비 90.0% 이상 발아율을 나타내는 온탕처리 시간은 7분까지로 확인되었

다. 종자 온탕소독 이후 침지 여부에 따른 소독 후 종자 발아율은 미침지 시 68.0%, 침지 시 85.3%로 조사되었다. 안전한 육묘

를 위해서는 파종 시 발아율이 85.0%이상 되어야 함에 따라 십리향은 소독 전에 침지를 24hr 정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

로 분석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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